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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1980 년대 

 한지, 100 x 80.5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저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회화이지 동양화, 서양화란 구별을 굳이 두지 말자. 그것이 기름 물감으로 

그렸건, 서양화적인 화법으로 그렸건, 요는 그 작품이 발산하는 어딘가 그 체취가 동양적인 것을 발산할 

적에 그것은 동양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권영우 육성 인터뷰 발췌 



 

 

국제갤러리는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권영우의 개인전 《Various Whites》을 개최한다. 2015년에 이은 

두 번째 국제갤러리 개인전은 7-80년대 제작된 미공개 백색 한지 및 소품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생전에 촬영한 90년대 인터뷰 영상과 유족들이 보존하고 있던 작가의 친필 편지, 

작업노트, 직접 사용한 작업 도구에 이르는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새롭게 편집하여 심층적인 

작가연구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번 권영우의 《Various Whites》전은 단색화의 전신인 백색화 연작들과 

작가 생전 소품들을 통해 작가의 개인적이고 미술사적인 궤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권영우의 개인전 전시제목인 《Various Whites》는 다양한 백색이라는 의미로 1975년 단색화의 

시초가 된 《한국 5인의 작가, 다섯 가지의 흰색(Five Korean Artists, Five Kinds of White)》전에서 

차용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단색조의 한지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당시 권영우는 

여러 겹으로 겹쳐진 한지로 섬세한 질감을 강조하여 입체감 있는 표면과 리드미컬한 다양한 조형성을 

추구하였다. 약 40여년이 넘도록 권영우가 추구했던 이 고유의 기법들은 기존 동양화를 실험적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문법을 개척한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권영우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첫 학번으로서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50년대 수묵의 전통적인 기법과 

구상이 기반이 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하지만 1962년을 전후 필묵을 버리고 한지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갤러리 2관 1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초기 동양화 작품과 패널에 

한지를 붙여 제작한 70년대 작품, 그리고 백색 한지 연작 시리즈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7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지 작업은 손톱 혹은 일련의 도구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종이를 자르고, 

찢고, 뚫고, 붙이는 행위 등을 통해 물성의 촉각적인 지점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바닷가의 환상, 1958 

한지에 채색, 137.5 x 138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전문 아카이브 섹션은 생전에 진행한 영상들로 구성한 아티스트 인터뷰 

영상과, 작가가 사용한 미술 도구들 등 당시 미술사적인 사료들을 통해 작가의 육성과 현장의 증언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아카이브는 수집된 전문사료(史料)뿐만 아니라 작품적으로도 작가의 

업적과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 예로 권영우의 초기 작품 <바닷가의 환상 (1958)>은 작품에 

제작되었던 같은 해 국전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여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 이 작업은 당시 동양화의 

답습을 벗어난 실험적인 작품으로 초현실적인 심상을 나타내며, 당시 추상의 새로운 경향을 주도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시 기간 중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아트바젤 홍콩에는 금년에 신설되어 동시대의 

재조명되는 작가들을 특화하여 소개하는 캐비넷 (Kabinett) 섹터에 <권영우 아카이브> 전을 소개한다. 

국제갤러리/티나 킴 갤러리는 캐비넷 섹터에 참가하는 19개 갤러리 중 유일한 한국 갤러리로서 1978- 

1989년까지 권영우가 파리시절에 제작한 대표적인 채색 한지 작업들 및 작가가 직접 수집한 전시 도록과 

리플렛, 스크랩기사, 미공개 사진 및 서신 등을 전시한다. 이번 권영우의 캐비닛 전시는 초기 단색화 

시기에서 비롯된 지금까지의 작품과정과 이에 따른 미술사적인 이해를 도모, 향후 학술연구의 기반이 

되는 귀중한 자료들을 소개,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단색화의 역사를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제 (P75-7), 1975 

패널에 한지, 122 x 81 cm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작업 중인 권영우, 작가 스튜디오에서, 1980년대 

Courtesy of the artist’s estate and Kukje Gallery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권영우(1926–2013)는 1946 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1 기로 입학하여 동양화를 전공, 이후 1957 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4 년부터 1978 년까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부임하였고, 1978 - 

1989 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하여 작품활동에 전념하였다.  

대표 전시이력으로는 1965 년 제 8 회 도쿄비엔날레, 1973 년 제 12 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1975 년 동경화랑 

《한국 5 인의 작가, 다섯 가지의 흰색》전, 1976 년 파리 자크마솔 화랑 개인전, 1988 년 88 서울올림픽기념 

세계현대미술제, 1990 년 호암미술관 회고전, 2015 년 제 56 회 베니스 비엔날레의 병렬전시 《단색화》전, 

2016 년 브뤼셀 보고시안 재단에서 열린 《과정이 형태가 될 때: 단색화와 한국 추상미술》 등이 있다.  

수상이력으로는 1958 년 <바닷가의 환상>과 1959 년 <섬으로 가는 길>로 문화교육부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 1998 년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 2001 년에는 은관 문화 훈장을 수여 받았다.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런던 대영박물관 등 유수의 기관 및 미술관 등이 

있다. 작가는 2013 년 서울에서 작고하였다.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 웹하드를 통해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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